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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바이오매스 직접액화공정은 분쇄된 석탄을 용매에 용해시킨 후 수소를 공급한 상태에서 

고온 및 고압조건에서 탄화수소 합성유를 얻기 위한 에너지 기술로 잘 알려져 있다. 유가 상승 

및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화학산업의 구조는 석유화학에서 석탄화학으로 변화될 전망이 전

문가들로부터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직접액화를 위한 수소를 공급용 용매

에 석탄분말의 용해특성을 조사하였다. 용매는 기상의 수소를 공여하여 석탄분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소공여용매에 석탄의 용해는 직접 액화유 합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공여용매로 테트랄린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친수성 

및 친유성인 메탄올, 그리고 증류수에 대한 석탄의 용해특성도 함께 비교하였다. 석탄의 입자크

기에 따라 용해특성이 다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표준체를 이용하여 미분쇄된 석탄의 입도

별로 분급한 후, 용매에 용해시켰다. 12 h정도 용출된 용액을 UV-Vis 분광광도법으로 농도를 

비교하였다. 용매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테트랄린과 메탄올에 용해된 함량이 높았으며, 증류

수에는 거의 용해되지 않고 석탄입자들이 서로 응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탄의 입자크기

에 대해서는 입자가 작은 것일수록 용해가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